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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·일 에너지 협력 
만 5년 만에 다시 한 자리에

-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양국 정책 공조 방안 논의
- 원전, 재생,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) 활용 확대 제안

-  광물, 가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  

 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계기로 5월 

25일(목), 이원주 에너지정책관과 미나미 료(南亮)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

에너지청 수석 국제탄소중립정책 통괄조정관이 한-일 에너지정책 회담을 

가진다고 밝혔다. 이번 회담은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, 유사한 에너지

소비 구조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 양국 간 에너지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

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.

  양국은 ‘86년부터 한-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자원개발, 에너지기술 

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논의해왔으며, 이번 회담은 만 5년 만에 양국 정상 

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과 함께 재개되었다.

  

  양국은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시장 및 에너지공급망 위기 상황 속에서 

탄소중립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면서, 원전, 재생, 

수소 등 무탄소에너지(Carbon-free Energy, CFE) 활용 확대와 광물, 가

스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강화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

하였다.

  양측은 앞으로도 에너지협력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

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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